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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대설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한다

-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 대설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차량 다중 추돌·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재난 대응·수습체계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1일(수)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

에서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

응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원주지방환경청, 강원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육군 6303부대,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군 14개 기관 130여 명의 인원과 

제설차·구난차·헬기 등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올해 겨울은 엘니뇨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고 많을 것으

로 예상되며,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른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대설로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 대형 사고에 대비

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되고 시간당 3㎝의 눈이 

내려 누적 적설량이 20㎝에 이른 가운데, 치악휴게소 부근에서 염산 운반 

탱크로리와 대형버스 등이 연쇄 추돌해 대규모 정체와 차량 고립이 발생

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인명피해와 유해물질(염산) 유출에 따른 ▴교통통제 ▴



유해물질 처리와 방제작업 ▴구조･구급 ▴고립자 구호물품 전달 ▴제설장

비와 인력 동원 등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11월 11일(수) 08시~18시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본선 구간(양

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되며, 차량은 치악휴게소 광장부로 우회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

객의 양해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응 과정의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제 대설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피해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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